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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 9. 4.(금) 배포시점 배포 2026. 9. 4.(금) 회의 종료 후

“2026 아시안게임, 보편적 시청권 보장” 권고
- 순차편성과 함께 비인기·신규 종목, 장애인 아시안게임 중계활성화 등 요청 -

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위원장 김종철)는 4일 ‘2026년 제33차 위원회(서면)’를 

통해 오는 19일 개막하는 ‘2026 아이치-나고야 아시안게임’의 중계방송 

사업자를 대상으로 순차편성과 함께 비인기‧이스포츠(e-Sports) 등 신규 

종목에 대해서도 적극 중계할 것을 권고했다.

 방미통위는 이번 아시안게임(9.19.-10.4) 중계방송에 있어 과도하게 중복 

편성되지 않도록 채널별‧매체별 순차편성 및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

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권고했다. 

 다만 개·폐막식과 한국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

경기의 경우에는 순차편성의 예외로 인정했다. 

 또한 이번 대회에서 중계되는 비인기 종목과 이스포츠 등 신규 종목, 

연이어 개최되는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(10.18.-10.24.) 중계방송에 대해서도 

이를 시청하고자 하는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계에 임해줄 

것을 권고했다.

 이번 권고는 지난 8월 열린 ‘제9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(위원장 고민수)’의 제4차 

회의에서 국민의 시청 기회 확대 등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결정됐다.

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“아시안게임은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

하는 국제적 행사로 국민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중계방송 

사업자들의 노력을 당부한다”고 말했다.

 붙임. 권고문 전문

담당 부서 방송기반국 책임자 과장(代) 김영주 (02-2110-1280)

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담당자    사무관 신창환 (02-2110-126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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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권고문 전문

2026년 아이치-나고야 아시안게임 중계 관련

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권고

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아이치-나고야 아시안게임 중계

방송과 관련하여, 「방송법」 제76조의5에 따라 과도한 중복편성

으로 인해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아시안게임을 중계

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채널별·매체별로 순차적인 편성을 권고한다.

  다만, 개·폐막식과 한국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등 국민 관심이 높

은 경기에 대해서는 순차편성의 예외를 인정한다.

  아울러 이번 대회에서 중계되는 비인기 종목과 이스포츠(e-Sports) 등 신

규 도입 종목에 대해서도 이를 시청하고자 하는 국민이 소외되지 않

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,

  2026 아이치-나고야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중계방송에 대한 

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시청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

고려해 주기를 권고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. 9. 4.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


